




■ 교사용 실험 자료실 ■
실험 제목  수호천사 야광별자리 실험 원리  황도12궁과 별자리익히기

실험 시간  40분 실험 분야  지구과학 실험 방법  개별 실험 

세트구성물 별자리판, 축광안료, 전용본드, 나무스틱, 투명컵, 개인용기, 개인스틱

교사준비물  학생준비물  

실험 결과  수호천사 야광별자리판 1개를 만들어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실험팁

 TIP 1. 만들어진 축광액을 공기 중에 그대로 방치하면 말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드의 양을 축광가

루의 2배 이상 하시고, 빨리 사용하세요.

      학생들에게는 조금씩만 덜어주시고, 뚜껑을 닫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TIP 2. 만들어진 축광액은 인체에 해가 없으나, 화학물질이므로 몸에 바르지 않도록 주의시켜주세요.

 TIP 3. 축광액이 마르면 떨어질 우려가 있는데, 코팅하여 보관하면 좋습니다.

,  은 원리학습 참조하여주세요.

 축광액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받은 빛을 축적해 놓았다가 빛을 발한다. 일반적으로 ‘형광’ ‘야

광’으로 혼용해서 사용되는 말들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면서 축광의 원리를 알아보자. 

밤에 형광등 불빛아래에서 빨간색 잉크를 보면 푸른색이 도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또 수은등에 비친 피부나 손톱

은 황록색으로 보인다. 이들 물질은 일광이나 수은등에서 나오는 무색인 자외선을 흡수해 흡수한 빛의 파장보다 긴 

파장인 녹색, 청색, 그리고 황록색의 가시광선을 방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물질은 광선을 받았을 때 흡수된 광선보다 긴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데, 빛을 흡수한 후 방출하기까지 걸리

는 시간에 따라 두종류로 나뉜다. 빛이 비치는 동안만 발광되는 ‘형광’과 빛이 사라져도 잠시 빛을 내는 ‘인광’으로 

구분된다. 

 형광펜처럼 빛을 받을때만 빛나는 것은 형광이고, 불을 끄고도 빛을 내는 야광별과 같은 것은 인광이다. 빛의 자

극이 없어도 발광하는 것도 있다. 이 경우는 인광도료에 라듐, 토륨과 같은 방사성 물질을 미량 첨가시킨 것이다. 

시계, 기계 장치, 계측기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인광체에 따라 나타내는 빛의 색이 다르다. 본 실험에서 사용하는 물질은 황화아연구리계로서 황록색이다.  

세차운동 [歲差運動, precessional motion]  

 회전체의 회전축이 일정한 부동축(不動軸)의 둘레를 도는 현상. 

 예를 들면, 연직축에 대하여 약간 기울어진 팽이의 축이 비틀거리며 회전하는 운동을 말한다. 회전체의 온각운동

량벡터에 대해 아주 약한 외력의 모멘트가 수직으로 작용하여 생긴다. 

 천문학적으로는 지구의 자전축이 황도면의 축에 대하여 2만 5800년을 주기로 회전하는 운동과, 인공위성의 공전

궤도면의 축이 지구의 자전축에 대하여 회전하는 운동 등이 있다. 이 때문에 천구상의 적도면과 인공위성의 공전궤

도면의 교점은 적도를 따라 서쪽으로 이동한다. 이동하는 양은 지구적도 부분의 부푼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황도 [黃道, ecliptic]  

천구(天球)에서 태양의 궤도. 

태양의 궤도면은 평면이 아니지만, 평면이라 보고 그 평균궤도면을 황도면(黃道面)이라고 한다. 이것은 적도면과 

23° 27'쯤 기울어 있고, 황도상의 적도를 가로지르는 두 점이 춘분점과 추분점이다. 황도를 기준으로 하는 좌표계

를 황도좌표계라 하며, 행성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 편리하다. 행성의 궤도면이 황도면과 이루는 각을 황도경사(黃道

傾斜)라고 한다. 황도는 근소하지만 다른 행성으로부터의 영향으로 조금씩 변한다. 달의 궤도면인 백도면(白道面)과

는 5° 9' 기울어 있다. 

황도십이궁 [黃道十二宮, zodiac]  

 천구상에서 황도가 통과하는 12별자리. 십이궁이라고도 한다. 황도 전체를 30°씩 12등분하여 각각에 대해 별자리

의 이름을 붙인 것으로, 춘분점(春分點)이 위치한 물고기자리부터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자리, 게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천칭자리, 전갈자리, 궁수자리, 염소자리, 물병자리의 12별자리를 말한다. 

 태양 ·달 ·행성들이 이들 별자리 사이를 이동하는 것을 보고 고대오리엔트에서 점성술을 위해서 설정하였다고 한

다. 대부분이 동물 이름인 데서 수대(獸帶)라고도 한다. 2000년 전에는 실제로 이들 별자리들이 상징하는 시간에 

맞추어 태양이 별자리들 사이를 지나갔다고 하나 그 후 세차운동 때문에 오늘날 태양이 지나는 위치와 시간은 다소 

달라졌다.


